
해설편

5~5p

해설

방법의 착오이다.

해설편

7~7p

해설

(대판 2021.9.9. 2020도608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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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편

33~33p

해설

③ 피고인이 갑의 부재중에 갑의 처(처) 을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갑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21.9.9. 2020

도12630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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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편

45~45p

해설

③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략)...

이와 달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음식점의 방실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대판 2022.3.24. 2017도18272 전합).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관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는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되고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거주자의 의사와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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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편

49~49p

해설

④ 피고인이 갑의 부재중에 갑의 처(처) 을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갑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21.9.9. 2020

도12630 전합).

문제편

60~60p

문제-본문

③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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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편

77~77p

문제-본문

③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제편

83~83p

문제-본문

④ 남편의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만을 얻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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